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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비교하면 불행한 삶이 되기 쉽다.

나만의 길을 걸어야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2555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56면 발행

5월 10일, 완연한 봄인 이 날은 산천의 두두
물물이 부처님 오심을 무언의 소리와 몸짓으
로 찬탄한다. 전국 사찰을 비롯한 거리에는 형
형색색의 연등이 중생의 무명 같이 새까만 밤
하늘을 훤히 비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천진
불 같은 미소가 가득하다. 부처님오신날이다.
그대, 부처님을 만나보았는가?
우리 범부들은 부처님이 사람의 얼굴과 몸

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웅전에
금색 옷을 입혀 고이 모셔 놓은 불상처럼 말이
다. 정작 알고 보면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
하는 그런 형이하적인 고정된 모습이 없다.
〈금강경〉에서‘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들이니 만약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
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凡所有相 皆是虛妄
겭見諸相非相 卽見如걐)’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마음이 투영된
내 그림자일 뿐이다.

만해 스님도〈님의 침묵〉서문에서 말하기
를,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
라 너의 그림자니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삼국유사〉에는 관음보살 친견에 관한 의
상과 원효 대사의 이야기가 전한다.
의상 대사는 동해안의 한 동굴에서 정진 1

주일 만에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대사가 그
자리에 세운 절이 낙산사이다.
원효 대사도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다.

원효 대사는 길을 가다 논에서 일하는 여인을
만났다. 원효 대사가“벼를 좀 달라”고 여인에
청했지만“작황이 좋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다리를 지나다가 빨래하는 여인을
만났다. 대사가“물을 한잔 달라”고 하니 여인
은 빨래하던 물을 떠 대사에게 건넸다. 원효
대사는 더럽다고 생각한 그 물을 바닥에 쏟아
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깨끗한 물을 떠 마
셨다.

이 때였다. 소나무 위의 파란 새가 말했다.
“감로를 마다한 화상아!”대사가 놀라 둘러봤
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원효 대사가 낙산사에 도착하니 관음보살

상 앞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원효 대사는 자신이 만났던 여인이 관음보살
이었음을 알았다. 원효 대사는 동굴에 들어가
관음보살을 친견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풍랑
이 크게 일어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의상 대사 제자들이 원효 대사

보다 자신의 스승을 높이려 지어낸 것이라는
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상(相)에 집착하면 본
질에 다가갈 수 없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효 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없다. 법신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 아니던가. 관자재한 지혜의 눈으
로 세상을 보았을 원효 대사는 분명 관음보살

을 친견했을 것이다.
육조혜능 조사는“범부는 색신만 볼 뿐, 법

신을 보지 못해서 무주상보시를 행하지 못한
다. 그래서 범부는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하
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아상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삶

을 살라”며“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
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실천의
삶이 반야바라밀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
람들이 보살이고 여래이다”라고.
내 이웃의 모습을 한 부처를 부처로 알아보

고 모시는 이라면 그도 보살이고 부처라는 말
씀이다. 부처님은 우리 가까이에 평범한 모습
으로 언제나 계신다. 우리가 부처를 부처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그대, 부처님을 만나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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